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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봄철 가뭄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, 올해도 5∼6월 강수량이 적어 가뭄 발생 

  - 금년 5∼6월 전국 평균 강수량은 평년 동기보다 67% 적은 상황 

  - 5월 엽근채소류 주산지역의 표준강수지수는 ‘약한가뭄’ 또는 ‘심한가뭄’으로 나타남.

  - 2013∼2017년 연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었으며, 특히 2015년은 평년의 73% 수준에 불과

◦ 봄철 잦은 가뭄은 엽근채소류 단위당 수확량에 부정적인 영향 미쳐

  - 봄철 가뭄이 매년 반복되면서 엽근채소류 생육이 지연되거나 수확량이 감소하는 

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음.

  - 가뭄이 엽근채소류 생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하여 사전적 수급안정대책 마련이 필요 

 

◦ 표준강수지수를 이용한 엽근채소류 단위당 수확량 추정결과, 배추가 가뭄에 가장 취약

  - 준고랭지배추 단수는 ‘약한가뭄’ 이상일 경우, ‘정상’보다 6%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

  - 봄무는 1%, 봄당근은 7%, 봄양배추는 7%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

◦ 가뭄보다는 습함이 엽근채소류 단수에 더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분석 

  - 준고랭지배추 단수는 ‘습함’ 이상일 경우, ‘정상’보다 10%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

  - 봄무는 1%, 봄당근은 10%, 봄양배추는 5%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

◦ 표준강수지수를 이용한 2017년 엽근채소류 단수는 평년보다 대부분 감소, 가뭄에 대비

하여 적절한 수급안정대책 마련해야

  - 2017년 봄무 단위당 수량 추정결과 평년 대비 5% 감소, 봄양배추는 1% 감소, 다만 

당근은 6% 증가

  - 물량 부족에 대비하여 정부 수매비축물량의 적절한 방출이나 계약재배 면적의 출하 

조절 등을 통해 사전적인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할 필요

◦ 관수가 취약한 엽근채소류 주산지를 중심으로 용수시설 기반 확충 필요 

  - 대부분의 주산지에 관수시설이 갖춰져 있으나, 일부 고랭지채소류 주산지 중 고지대에 

재배하는 지역은 가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 

  - 관정 등의 용수시설 기반을 확충하여 가뭄에 따른 관리비 상승 등의 부담 완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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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봄철 가뭄 현황

□ 4월에 비해 5~6월 강수량이 적어 전국적으로 가뭄 발생

◦ 금년 5~6월 전국 평균 강수량은 평년 동기보다 67% 적은 상황임.

- 실제 올해 4월 강수량은 71mm로 평년(74mm)과 비슷하였으나, 5월 27mm, 6월 56mm로 

평년보다 각각 74%, 62% 수준에 불과 

- 2013년~2017년간 봄철 강수량은 평균 64mm 내외로 평년(131mm)의 50% 수준

◦ 4월 표준강수지수는 ‘정상’ 수준이었으나, 5월 들어 가뭄 확대, 6월은 다소 축소되었음.

- 4월 표준강수지수는 전남 일부 지역이 ‘약한가뭄’이었으나, 대부분 지역은 ‘정상’ 단계

- 5월은 엽근채소류 봄 및 준고랭지 주산지였던 충청, 전남, 강원이 ‘보통가뭄’ 또는 ‘심한가

뭄’으로 나타났으며, 6월은 상순과 하순에 내린 비로 가뭄 현상이 축소

표준강수지수(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, SPI)

◦ Mckee, Doesken & Kleist(1993)가 개발한 가뭄지수로 강수량만을 이용하여 가뭄 정도를 

산정하며, 각 시간 단위에 따른 장·단기 가뭄을 유연하게 나타낼 수 있음.

  ·  예를 들어 6월 30일 기준 SPI_1은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(1개월), SPI_2는 4월 30일

부터 6월 29일까지(3개월)의 누적 강수량을 지수화한 것

◦ 세계기상기구(WMO)에서는 표준강수지수를 대표적인 기상학적 가뭄지수로 권고하고 있음.

  · 시간 단위를 선택하여 산정이 가능하고 가뭄 초기 인지가 가능

  · 전 세계의 보편적인 가뭄 지수로 활용성이 높음

  · 단기간의 농업분야와 장기간의 수문분야에 모두 적용 가능

 표 1.  표준강수지수 가뭄 단계 구분

가뭄단계 색상 지수범위

습함 1.0 이상

정상 -1.0 초과∼1.0 미만

약한가뭄 -1.5 초과∼-1.0 이하

보통가뭄 -2.0 초과∼-1.5 이하

심한가뭄 -2.0 이하

극한가뭄 -2.0 이하가 20일 이상 지속

자료: 기상청 종합가뭄정보시스템(https://drought.kma.go.kr).

최근 봄철 가뭄 자주 발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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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 1.  4~6월 월별 표준강수지수(SPI) 추세 

자료: 기상청 종합가뭄정보시스템(https://drought.kma.go.kr).

◦ 5월 28일 기준 엽근채소류 주산지 표준강수지수(SPI_1) 현황

- 배추: 횡성, 평창(약한가뭄), 정선(심한가뭄), 삼척(약한가뭄), 태백(보통가뭄), 강릉(약한가뭄)

- 무: 고창·부안(약한가뭄), 당진(보통가뭄), 평택(보통가뭄)

- 당근: 밀양(약한가뭄), 부산(보통가뭄)

- 양배추: 밀양(약한가뭄), 해남(보통가뭄), 서산(약한가뭄)

◦ 6월 28일 기준 엽근채소류 주산지 표준강수지수(SPI_1) 현황

- 배추: 횡성, 평창(정상), 정선(약한가뭄), 삼척(정상), 태백(약한가뭄), 강릉(정상) 

- 무: 고창·부안(정상), 당진(심한가뭄), 평택(심한가뭄)

- 당근: 밀양(약한가뭄)

- 양배추: 밀양(약한가뭄), 해남(보통가뭄), 서산(약한가뭄)

□ 봄철 잦은 가뭄으로 엽근채소류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 미쳐

◦ 최근 5년간 봄철(5~6월) 가뭄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. 가뭄으로 기상변화에 취약한 노지

채소류의 생육이 지연되거나 수확량이 감소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음. 또한 갑작스런 

강우도 생육이 나빠지는 주요 기상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음.

◦ 따라서 가뭄(또는 강우)이 엽근채소류 단위당 수확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

향후 엽근채소류 수급 상황을 전망할 필요가 있으며, 정부의 사전적 수급안정대책 수

립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.

SPI_1(4월 누적강수량) SPI_1(5월 누적강수량) SPI_1(6월 누적강수량)

가뭄이 주요 엽근채소류 생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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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봄 가뭄이 엽근채소류 수확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

□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

◦ 봄철 가뭄이 주요 엽근채소 준고랭지 및 봄 작형의 단위당 수확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

석하기 위해 표준강수지수를 이용함. 

- 생육 및 출하시기를 고려하여 품목별로 봄철 가뭄에 영향을 미치는 작형을 구분하여 분석

- 배추는 준고랭지, 무, 양배추, 당근은 봄 작형을 대상으로 분석

◦ 분석 자료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1988~2016년간 품목별 주산지 표준강수지수, 기온, 

강수량 등 기상변수를 활용함. 

- 기상자료는 6~9월의 누적 강수량, 최고기온 및 평균기온을 이용하였으며, 설명변수는 품

목별 작형이 다르기 때문에 각 품목의 생육 시기나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하였음. 

- 특히 엽채류인 양배추가 일시적인 고온 등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최고기온 변수를 

선정하였고, 근채류인 무는 토양온도 변화가 생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시적인 고온

보다는 평균기온 변수를 채택하였음.

- 표준강수지수: –1.0∼1.0이 ‘정상’이며, -1보다 작으면 ‘가뭄’, 1.0보다 크면 ‘습함’으로 구분

- 품목별 주산지역: 고랭지배추는 강릉, 태백, 봄무는 서산, 당진, 봄당근과 양배추는 서산, 밀양  

◦ 품목별 주산지역의 표준강수지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본 결과, 최근 30년간 표준강수지

수는 1~2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‘약한가뭄’이어서 가뭄 단계별로 변수화하기보다는 정

상일 때를 0, ‘습함’과 ‘가뭄’인 경우를 각각 1로 더미변수로 설정하였음. 

- 2012년부터 대부분의 지역에서 표준강수지수가 –1 내외를 보이면서 가뭄이 유지

◦ 분석 방법은 종속변수를 각 품목별 단수, 설명변수는 각 주산지 기상변수(최고기온, 평

균기온, 강수량)와 표준강수지수로 회귀 분석을 실시함.

- 단수  최고기온 평균기온 강수량 표준강수지수 ′습함′ 표준강수지수 ′가뭄′

표 2.  품목별 주요 종속변수와 설명변수

자료: 통계청, 기상청, 농업관측본부.

종속변수 설명변수

준고랭지배추 단수 가뭄지수(6월), 습함지수(6월), 9월 최고기온, 7~9월 강수량

봄무 단수 가뭄지수(6월), 습함지수(6월), 6월 평균기온

봄당근 단수 가뭄지수(6월), 습함지수(6월)

봄양배추 단수 가뭄지수(6월), 습함지수(6월), 6월 최고기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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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 2.  품목별 주산지역의 표준강수지수 연도별 추이(1988~2016)

자료: 기상청 종합가뭄정보시스템(https://drought.kma.go.kr).

2.1. 표준강수지수가 엽근채소류 단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

□ 표준강수지수의 ‘가뭄’과 ‘습함’ 단계는 엽근채소류 단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

◦ 주요 설명변수인 표준강수지수의 ‘가뭄’과 ‘습함’ 변수는 엽근채소류 단수와 음(-)의 

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, 모두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음.

◦ 품목별 분석결과, 준고랭지배추 단수가 ‘약한가뭄’ 이상(표준강수지수가 –1 이하)이 될 

경우, ‘정상’보다 6%(196kg/10a), 봄무는 1%(134kg), 봄당근은 7%(263kg), 봄양배

추는 7%(311kg)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.

- 봄당근, 봄양배추, 준고랭지배추가 가뭄에 따른 단수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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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품목은 배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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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가뭄보다는 습함이 엽근채소류 단수에 더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분석

◦ 품목별 분석결과, 준고랭지배추 단수는 ‘습함’(표준강수지수가 1 이상)일 경우, ‘정상’보다 

10%(339kg/10a), 봄무는 1%(81kg), 봄당근은 10%(343kg), 봄양배추는 5%(248kg) 

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.

◦ 가뭄보다는 습함에 따른 엽근채소류 단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나, 품목

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.  

- 배추와 당근의 단수 감소율이 가뭄보다 습함일 경우 더 큰 편이며, 양배추는 가뭄에 따른 

단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남. 무는 가뭄과 습함의 감소분 차이가 크지 않음.

표 3.  품목별 표준강수지수와 단수 간의 회귀분석결과

주: *, **, ***는 각각 유의수준 10%, 5%, 1%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함.

자료: KREI 농업관측본부 추정치.

가뭄보다는 습함이 엽근채소류 단수에 더 큰 피해

구분 계수값 t-statistic d-w stat  

배추

상수항 4792.30*** 3.4785

1.39 0.70

표준강수지수 ‘가뭄’ -195.64* -1.8239

표준강수지수 ‘습함’ -339.60** -2.7554

최고기온(9월) -57.10 -0.9172

강수량(7~9월) 0.302* 2.0521

무

상수항 4607.15*** 8.6247

2.33 0.96
표준강수지수 ‘가뭄’ -134.17** -2.2461

표준강수지수 ‘습함’ -81.93* -1.7303

평균기온(6월) -85.91** -3.3673

당근

상수항 1270.117*** 12.6281

1.43 0.93표준강수지수 ‘가뭄’ -263.541** -2.7923

표준강수지수 ‘습함’ -323.463*** -3.807

양배추

상수항 6222.04** 4.519

2.02 0.93
표준강수지수 ‘가뭄’ -311.424* -2.014

표준강수지수 ‘습함’ -248.956** -2.467

최고기온(6월) -84.451 -1.6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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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 4.  주요 엽근채소류 표준강수지수의 ‘가뭄’과 ‘습함’에 따른 단수 변화

자료: 통계청, KREI 농업관측본부 추정치.

2.2. 표준강수지수를 이용한 2017년 엽근채소류 단위당 수확량 추정 

□ 엽근채소류 단위당 수확량은 당근을 제외하고 평년보다 감소

◦ 표준강수지수 등 기상변수를 이용하여 2017년 엽근채소 단위당 수확량을 분석한 결과  

봄무와 봄양배추 단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

- 봄무는 평년보다 5% 감소, 봄양배추는 2% 감소 

- 봄당근은 평년보다는 11% 증가

◦ 무는 단위당 수량과 재배면적이 감소하여 생산량이 18%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, 양배

추는 단위당 수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면적이 증가하여 생산량은 19% 증가할 

것으로 추정

- 다만 봄당근은 면적과 단수가 증가하여 생산량은 평년 대비 18% 증가할 것으로 추정

표 5.  2017년 엽근채소류 단위당 수확량 추정 및 평년 대비 증감률

주: 단위당 수확량은 표준강수지수를 이용한 예측치이며, 고랭지배추는 면적과 단위당 수확량이 유동적이어서 추정에서 제외시킴.

자료: KREI 농업관측본부 추정치.

품목 평년 단수
‘가뭄’에 따른 피해 ‘습함’에 따른 피해

감소율 감소분 감소율 감소분

배추(준고랭지) 3,463kg/10a -5.7% 196kg -9.8% 339kg

무(봄) 9,350kg/10a -1.4% 134kg -0.9% 81kg

당근(봄) 3,563kg/10a -7.4% 263kg -9.6% 343kg

양배추(봄) 4,720kg/10a -6.6% 311kg -5.3% 248kg

구 분 무(봄) 당근(봄) 양배추(봄)

평년 대비

증감률(%)

재배면적 -13.1 10.6 19.8

단위당 

수확량*
-5.2 6.3 -1.0

생산량 -17.6 17.6 18.5

표준강수지수를 이용한 2017년 엽근채소류 단위당 수확량 
평년보다 감소 전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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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요약 및 시사점

□ 주요 엽근채소류는 ‘가뭄’과 ‘습함’ 지수가 클수록 단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

◦ 표준강수지수의 ‘가뭄’과 ‘습함’ 단계를 기준으로 가뭄과 강우가 엽근채소류(배추, 무, 

당근, 양배추) 단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, 모든 품목에서 단수를 감소시키는 

요인으로 분석되었음. 

◦ 품목별로는 가뭄과 습함에 따른 배추, 당근, 양배추의 단수 감소폭이 무에 비해 큰 것

으로 나타남.

- 가뭄보다는 습함이 엽근채소류 단수를 더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

◦ 습함으로 인한 엽근채소류 피해가 가뭄보다 큰 것은 가뭄 발생 시에는 관수 등의 사전

적 관리가 가능하나, 습함 이후에는 무름병, 속썩음병 등의 병해 발생이 확산되어 생육

이 더 나빠지기 때문임.

□ 표준강수지수는 품목별 관측 고도화와 사전적 수급안정대책에 활용 가능

◦ 엽근채소 단위당 수확량 추정에 이용된 표준강수지수는 다음과 같이 활용 가능

◦ 첫째, 표준강수지수를 이용한 주요 엽근채소류 단위당 수확량 전망은 기존의 관측정보

의 정확성 제고

◦ 둘째, 표준강수지수는 현재 운영 중인 이상 기상매뉴얼1)의 기준 근거로 품목별 작황이

나 수확량 예측의 선행지표로 활용

 

◦ 셋째, 출하 이전에 표준강수지수를 이용한 생산량 전망을 통해 평년 대비 과부족물량

을 사전적으로 파악하여 수급안정대책 수립에 활용 

- 채소류 주요 수급안정대책은 물량 과잉 시에는 시장격리, 부족 시에는 이전 작형의 물량을 

미리 확보하여 방출하는 형태임. 

 

1) 이상기상매뉴얼은 이상 기상상황 발생 시 최고(최저)기온이나 강수량 등으로 위기판단 기준을 설정하고, 위기 

유형별(주의, 경계) 대응 요령 및 절차를 마련하는 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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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봄철 가뭄으로 생산량이 평년보다 적을 경우 적절한 수급안정대책 필요 

◦ 가뭄으로 인해 단위당 수확량 감소에 더하여 재배면적도 감소할 경우 수급불안으로 인

한 엽근채소류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음. 

  - 봄무의 경우 재배면적이 감소한 데다 가뭄 및 고온으로 단위당 수확량이 감소하면서 생산량

은 평년 대비 18% 줄 것으로 예상 

◦ 물량 부족에 대비하여 정부 수매비축물량의 적절한 방출이나 농협 계약재배 면적의 출

하 조절 등을 통해 사전적인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.

□ 그 외에 기상에 취약한 노지채소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용수시설 기반 확충, 가뭄과 

강우 등에 강한 종자 개발 등이 필요

◦ 대부분의 채소 주산지에 관수시설이 갖춰져 있으나, 일부 고랭지채소류 주산지 중에 

고지대에서 재배하는 지역은 가뭄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편임.

◦ 따라서 관정 등의 용수시설 기반을 확충하여 가뭄에 따른 관리비 상승 등의 부담을 줄

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.

-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안으로 고랭지배추 주산지 등(강릉 안반데기, 태백 귀네미, 정선 

방제리)을 중심으로 용수시설 기반 강화 계획을 추진 중임.

◦ 또한 장기적으로 가뭄과 강우에 잘 견디는 종자 개발을 통해 농가 소득이나 수급 안정

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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